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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, 
‘해양안전 TF 전체회의’ 주재

- 인명피해가 급증하는 2~3월 특별 관리기간 지정 및 구명조끼 착용 지도 강화

 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1월 21일(수) 해양수산부 중회의실에서 

‘해양안전 TF’ 전체회의를 주재했다.

 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해양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수부, 해경청, 

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, 한국선급, 수협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TF와 

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 위해요인을 발굴‧개선하고 현장 이행력 

강화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.

  해양수산부는 TF를 통해 전 어선원 구명조끼 보급, 위험물운반선 작업

절차 집중점검 등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, 이를 통해 인명피해를 ’24년 

164명에서 ’25년 136명(잠정)으로 17%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. 반면, 

해상추락 등 안전사고는 여전히 많이 발생하는 한계도 있었다.

 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사고 현황과 TF 성과 등을 되돌아보고, 이를 

반영하여 ’26년 TF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. 이와 함께, 연중 인명피해가 

가장 많이 발생하는 2~3월 해양사고 저감을 위한 관계기관별 중점 관리

계획도 논의했다.

  김 직무대행은 “올해에도 해양안전 TF를 통해 관계기관 간 협업과 소통을 

강화하여 현장의 위험요인을 개선해야 한다.”고 강조하는 한편, “인명

피해가 급증하는 2~3월을 특별 관리기간으로 지정하여 구명조끼 미착용 

단속 등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.”고 당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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